
보도자료

보도시점
2024. 11. 4. (월) 12:00

(2024. 11. 5 (화) 조간)
배포 2024. 11. 4(월) 09:00

우주청, 달 탐사 2단계 (달 착륙선 개발) 사업 본격 추진
-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사업 협약 체결 -

   우주항공청(청장 윤영빈, 이하 우주청)은 10월 30일(수) 한국항공우주연구원

(원장 이상률)과 달 탐사 2단계(달 착륙선 개발)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

우리나라 최초의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.

  달 탐사 2단계 사업의 목표는 달 착륙선의 독자 개발, 달 표면 연착륙 

실증, 과학·기술 임무수행을 통해 독자적인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하는 

것이다. 이는 지속가능하며 글로벌 우주탐사 트렌드에 부합하는 달 착륙선 

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.

  ※ 달 탐사 1단계(다누리) 사업: 국내 최초 달 궤도선으로, ’22년 성공적으로 발사되어 

당초 1년의 임무 기간을 2년 연장하여 ’25년 12월까지 과학 임무 수행

  사업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33년 12월까지이며, 2032년에 달 착륙선을 

발사할 예정이다. 또한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‘혁신도전형 R&D 사업*’으로 지

정되어,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할 

계획이다.

  *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하여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시 혁신적 파급

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&D 사업

  한편, 달 착륙 임무에 필요한 탑재체는 과학‧기술 수요에 기반해 관련 

기획연구를 통해 선정되며, 착륙지와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.

  류동영 우주청 달착륙선프로그램장은 “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

성공에 이어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통해 우주 탐사에 필수적인 달 착륙 

및 표면 탐사 기술을 확보하고, 미래 달 기반 우주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

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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